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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지난 ’23. 12. 6.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4. 1. 4.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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